
2.용서: 2-6.그리스도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시작 성가:

목적:

주님께서 보여 주신 용서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힘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내:

하느님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에 있었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시작하셨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결국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하느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용서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 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십시오.”(야고 5,16)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은 ‘조건 없는 용서’를 보여 주시고,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 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사랑을 알도록 초대하십니다.

내가 용서받고 나면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 하느님(그리스도) 앞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겠는가? 어쩌면 이 순간 나의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 때 주님께 말씀

드려야 한다. 바오로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

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필립,10)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확신과 결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기대한 것 보다 더 많은 것 즉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구할 은총

하느님의 부름을 알아차리는 은총을 구한다.

1단계: 관찰-개인 성찰:

1. 나/우리부부가 용서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 어느 때였으며, 그 느낌은?

2. 나/우리부부가 용서를 한 적이 있는가? 그것도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그 느낌은?

3. 나/우리부부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삶의 모습을 묘사하여보세요.

4.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떠오른다면? 예: 물적 소유, 가족과 집, 친구들, 명예, 또

는 생명 그 자체.

5. 내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분의 삶과 말씀들을 생각하며, 그분께 말

씀드린다면 무어라고 말씀드리겠는가?



2단계: 분별-성경 말씀:

1.요한 20,22-23: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2.루카 7,36-50: 감사의 눈물

죄인인 여자가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3.골로 1,13-17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4.필립 3,7-10: 바오로 사도의 소명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5.루카 5,1-11: 베드로의 소명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3 단계: 실행:

부부 대화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것을 나누고 공개 나눔의 질문을 이용하여

부부의 응답을 확인한다.

열린 마음과 이해를 위한 기도

공개 나눔:

(공개 나눔을 위한 질문):

1. 오늘 새롭게 발견된 나/우리 부부의 모습은?

2.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나/우리 부부에게 바라시는(원하시는) 모습은?

3. 부부의 소명기도


